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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라는 일… 한번틈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마 

믐이 있었다 그러던 차퀘 해담（기술표준원 여직원 

회）에서 봉사활동믈 계획중이였고 드디어 봉사를 할 

추 있는 기회升 주叫졌다, 봉사가기전부터의 뿌듯함 

과 자람스러뭄 그리고 호기심으루 4뭘초 쳐믐 아동 

임시보호空를 방문해다 아동임시보호空란 말에 홴 

지 모를 동펑심과 了帯배린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곳은 모리들이 생곽했던 것과는 다르게 깨끗햔 

어린이집믈 연상케 했고 아이들은 아이들다준 밝고 

맑은 모습믈 갖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상주하시면 

서 엄마역찰믈 해주시는 봉사자들믈 보면서 나의 교 

만爵고 성숙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믈 보았다 그 

곳은 오诃가 한번흠 가서 봉사라는 것믈 해볼만한 

곳이 절대로 아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괌시 머早르는 

곳이지만 마뚲햔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 인 것이였 

다 거기서 가장 괼요한 것은 지족적인 관침과 사랑 

인 것이다, 우린 매월 涧주 토요일에 봉사활동믈 ■하 

기로 삼담믈 하고 봉사하려는 마믐外짐믈 다잡으며 

돌아왔다,

여직원회에서 다같이 모여서 쳐믐 粉居 하러걌다 

날이 더워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오리는 보호 

소에서 주는 갸자의 일믈 맡아서 하기시작해다 계단 

청主 목욕탐천爻 빨래 널면서 하는 U 주방에서 괼 

요캰일... 등등 여러 升지 일들이 펄 말로 많았다 쳔 

소를 다 마치고 감시 신생아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 

회升 주어졌다, 午리는 신생아들페게 우유를 주는 것 

으로 그날 일믈 마平리하고 돌아外려는 맘 캰 고석에 

서 씁辑믈 느꼈다

지금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믈 받고 있어야 칼 아 

이들이 사람의 손믈 촻고 서로가 안아주기를 바라건 

만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

오리 여직원들이 아이들이 녀早 이뻐서 안아주면 

그새 정이됼거 물며불며 떨머지지 嚮아 어쩔 줄 몰라 

场던 일이 샌갸냔다

보호소 아이들은 毕리가 햔번 안아준 것이 마믐헤 

남는 것 같다 그래서 오리들이 돌아가고 나면 아시 

들이 다시 본래의 생활로 적응하기 힘들고 그런 아이 

들믈 돌보시는 선생님들 역시 힘들다고 햔다

우리는 어쩔命 없이 하이들이 물더라도 그냥 만쳔 

믈 부리는 밤법밖레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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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일 때문에 쩔쩔매던 얼굴에는 '어떡하면 좋으 

냐。"는 당홤햔 얼굴표점이 아직도 머리속에 그려 

진다,

많은 도뭄은 아닐터지만 작은 도뭄이 아이들페게 

따뜻하으로 남겨졌믐 햔다

모리 해담에서 발믈 벗고 뗠심히 일믈 하고 있는 

모音믈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천사라고 표현믈 해도 

과언은 아닌 듯 싶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아시들믈 바라보는 눈빛은 선하 

면서도 아름답다고 말찰 수• 있믈 정도이니外…

주말에 绊족없는 사팜이 어디 있믈推

하지만 모든 약속도 뒤로 미蔵 채 와서 ◎呼 더운 

날 목목탐 쳔生를 하고 서루가 서로헤게 罷 튀기면 

서 더뭄믈 없해기도 하고… 생각하면 절로 빕升레 미 

소升 생긴다

이번 주에도 새롭게 조를 이루어 봉사를 간다 이 

젠 아씨들이 보고싶고 아硏들과 의 햑속 때문에 자연 

스럽게 토요일 날 시간믈 비워두는 여직원들도 많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봉사갈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햤다 끝济지 마무리 잘 지믈 辛 있도록 다른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다면 보호소의 아이들은 

조咅이나마 더 풍요로芒 한해가 되지 费믈外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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